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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can make it here in Alabama.  

Alabama’s business approach is known for its “professional hospitality.” It is already a home to 
scientists at NASA in Huntsville and global automakers like Honda, Hyundai, Toyota, Mazda, 
and Mercedes-Benz. Businesses around the globe are tapping into the state’s unique incentive 
programs and job-training assistance that make doing business in Alabama the most sense.  

Alabama’s strategic geography is a cornerstone of its economic appeal. Located in the heart of 
the southeastern United States, the state offers unparalleled logistics for moving supplies and 
finished products to national and international markets. The Port of Mobile, the ninth largest 
deepwater ports in the U.S., features a 50-feet-deep channel, allowing it to accommodate 
large vessels and handle a wide range of cargo. Combined with an extensive interstate highway 
and rail network, Alabama’s infrastructure ensures seamless connectivity across regional, 
national, and global supply chains.  

Alabama also maintains a competitive cost structure that fosters long-term profitability. The 
state is recognized for its low property taxes, affordable utilities, and a stable housing market, 
which helps companies manage operational expenses. These advantages allow firms to 
improve efficiency while maintaining profitability.  

To support employers operating in the state, Alabama offers targeted workforce solutions 
through AIDT, a specialized job training agency. AIDT provides customized recruitment and 
training programs tailored to the specific needs of each project, ensuring that companies can 
scale operations smoothly and effectively as they grow. 

Korea is one of Alabama’s most vital economic partners. Korean investment in the state has 
exceeded $9.6 billion, driven by the automotive sector and its expanding supplier base. To 
facilitate deeper cooperation and support new investors, Alabama recently established a 
dedicated business development office in Seoul, reflecting the state’s long-term commitment 
to Korean business success.  
 

[Alabama-based Multinationals]     [Major Korean companies in Alab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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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라배마, 비즈니스가 실현되는 곳  

앨라배마주의 비즈니스 환경은 기업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헌츠빌의 NASA 

과학자들을 비롯해 혼다, 현대자동차, 도요타, 마쓰다,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은 

이미 앨라배마를 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앨라배마만의 인센티브 제도와 체계적인 

인력 양성 지원을 위해 이곳을 전략적인 비즈니스 거점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앨라배마의 핵심 경쟁력은 지리적 이점에 있습니다. 미국 남동부의 중심에 위치한 앨라배마는 원자재와 

완제품을 미국 전역은 물론 글로벌 시장으로 운송하는 데 있어 최적의 물류 환경을 제공합니다. 미국 내 

9위 규모의 심해 항구인 모빌항은 수심 50피트의 수로를 갖추고 있어 대형 선박 수용과 다양한 화물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광범위한 고속도로와 철도망이 더해져, 앨라배마의 인프라는 지역, 국가, 

글로벌 공급망을 원활하게 연결합니다.  

비용 구조 측면에서의 경쟁력도 우수합니다. 앨라배마의 낮은 세율와 저렴한 공공요금, 그리고 안정적인 

주택 시장은 기업의 운영 비용 절감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러한 환경 덕분에 기업들은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앨라배마는 AIDT라는 전문 직업훈련 기관을 통해 기업 맞춤형 인력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AIDT는 

각 프로젝트별 요구에 맞춘 채용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확장해나가도록 지원합니다.  

한국은 앨라배마의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 중 하나입니다. 한국 기업의 누적 투자액은 96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자동차 산업과 관련 부품 공급망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앨라배마는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신규 투자를 지원하고자, 최근 서울에 한국 전담 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의 성공을 장기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앨라배마주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앨라배마에 위치한 글로벌 기업]      [앨라배마에 진출한 대표 한국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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